
- 1 -

문서번호 : 13-02-민생-1

수    신 : 언론사 및 사회단체

발   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(담당 : 김종보 변호사)

제    목 : [민생위 논평] 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.

전송일자 : 2013. 2. 5. (화)

전송매수 : 2

   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-3 신정빌딩 5층 
전화 02) 522-7284, 팩스 02)522-7285
웹페이지 http://minbyun.org  
전자우편 admin@minbyun.or.kr 

[민생위 논평] 

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

정식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.

작년 10월 국내 대표적 유통업체의 수장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, 정용진 

신세계 그룹 부회장,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,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

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었다. 대기업의 중소상인 골목 상권 침해, 불법

적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,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

문제 등 대기업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 문제에 대해 국회에 나와 증언

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. 

하지만 국회에서 어느 누구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. 재벌총수들은 한 사람의 

예외도 없이 출석하기로 한 날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해외출장을 떠났다. 

「국회에서의 증언․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증언감정법」) 제12조는 

‘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’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
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들이 내세운 ‘정당한 이유’

는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 회장을 만나고 해외 박람회를 둘러보겠다는 것 

등이었다.

정부는 그동안 수출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하였다. 그 결

과 원자재를 수입․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만 힘들어졌다. 기업

에서 퇴출된 사람들은 가게를 열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. 물가는 상승

하였고 서민들의 삶은 지쳐만 갔다. 반면 사회적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한 재

벌 대기업은 무분별한 유통업체 확장으로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을 붕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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켰고, 재벌 2, 3세에 대한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을 불공정 경

쟁으로 내몰았다.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은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, 재벌의 

골목상권 장악, 식자재납품, 빵집․떡집, 문구․공구까지 무차별인 중소상인 영

역침탈로 나타났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.

 

유통재벌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, 국회에 

출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정이 있을 수 없다. 그러나 

사회 고위층을 자처하고 그러한 대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고위

층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

행하지 않았다. 정말로 자신들이 무죄라고 생각하였다면 스스로 정식재판을 

청구하였을 터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. 검찰이 구형한 벌금 몇 백 만원만 

내면 그만인 것인가.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. 

유통재벌들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재판부(서울중

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,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)의 결정을 환영한

다. 그리고 우리 모임은 위 재판의 추이를 냉정히 지켜볼 것이다. 과연 그들

이 내세운 이유가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정당한 것이었는지 지켜볼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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